
KAPE, 축산 명인을 만나다

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〈늘푸른농장〉안원희 대표

차근차근 터득한

축산의 깊이,

양돈 전문가로

금산을 대표하다
글 김대진 사진 엄태헌 *

노령산맥의 지맥이 남서쪽으로 뻗어 내린 시원한 곳, 충남 금삼. 이곳에서 양돈 

사업을 위해 여 러 축산의 길을 걸어온 한 남자를 만났다. 어릴 적부터 동물 키우기를 

좋아한 서울 아이는 오래된 축산 백과사전을 끼고 자라, 어느덧 금산을 대표하는 

양돈 전문가가 되어 있다. 그가 걸어온 노고의 과정을 들으며 돼지에 관한 이야기를 

들어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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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:00 1년 365일, 언제나 즐거운 아침

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꿈꿔온 농장이기에, 1년 365일 언제나 기분 

좋은 아침을 맞이하는 안원희(57) 대표. 그는 오전 7시면〈늘푸른농장〉을 

산책하며 돼지들을 하나하나 살펴본다. 사업 목적보다는 그저 동물이 좋아 

시작했다는 안 대표.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, 동물에게 끌렸던 서울 

아이는 닭을 기르면서 축산 관련 서적을 읽고 농장에 대한 꿈을 키웠다. 

이어 춘천농고 축산과로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길을 걷기 시작했다. 

안 대표는 고교 졸업 후 한우목장에서 목장 관련 일을 배웠고, 축산 

인공수정 자격증을 취득했다. 점차 경험을 쌓은 그는 돼지농장과 양계장, 

부화장은 물론 다양한 농장의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. 군대를 다녀온 

후에는 동물약품기업에 입사하여 전문지식을 쌓았고 , 사료기업으로 

이직하여 축산물 사료에 대한 정보도 습득했다. 마치 축산 전문가, 혹은 

농장의 대표가 되어가는 과정을 걸었던 것일까. 여러 일을 배웠지만, 

공교롭게도 모든 일이 축산이라는 큰 둘레 안에 있었다.

3 ： 就 온도 • 환기 • 청결이면 양돈사업은끝

〈늘푸른농장〉의 점심은 분뇨처리로 바쁘q다. 안 대표는 직접 분뇨처리장을 

둘러보고, 자동으로 돌아가는 자동윈치시설도 살펴보며 큰 목소리로 

말했다. "양돈 사업은 딱 3가지만 하면 확실합니다. 온도! 환기! 청결!” 사실 

〈늘푸른농장〉이 있기 전 이곳은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돼지 농장이었다. 

안 대표는 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 적합한 분뇨처리장을 개설하고, 

이에 대한 점검을 게을리하지 않았다. 또 돼지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

위해 온도와 환기를 제어하는 자동시설을 개발했다. 사람이 없어도 작동하는 

자동윈치 시스템과 특화된 분뇨처리장으로 시끄럽던 돼지농장은 어느새 

안정을 되찾고, 마을의 민원 역시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져버렸다. 예전 

같았으면 불쾌한 냄새와 시끄러운 돼지들의 소리가 들렸던 이곳이 이제는 

금산을 대표하는 유명농장이 되어버린 셈이다.

II ：30 도움받던 청년에서도움주는사업가로 

이제 갓 나온 새끼 돼지의 탯줄을 자르고, 어금니를 다듬어 어미 돼지에게 

건네준다. 안 대표는 간호 분만을 해야 새끼 돼지와 어미 돼지의 건강이 높아지고, 

성장률도 좋아진다고 당부했다. 1997년 4월, 처음 양돈사업을 시작했을 때 

어려움이 많았다. 그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도움이 없었다면 농장의 돼지 

등급을 올리는 일이 수월하지 않았다고 알려주었다. 주변의 도움이 있어 지금의 

〈늘푸른농장＞을 성공으로 이끌었고, 이제는 후배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입장으로 

돌아가겠다는 안원희 축산가. 돼지 전문가들을 직접 방문해 지식과 경험을 

얻은 한 젊은 축산가는 이제 양돈모임연구회와 협회에서 많은 인정을 받아 

후배들에게 배움을 그대로 전수해 주고 있다. 온도 • 환기 • 청결의 조건을 갖춘 

농장, 전문적인 약품과 사료 지식을 배운 축산가의 열정이 꽃피운 곳 그곳에는 

4,500마리의 돼지가 건강함 속에 자라고 있다. 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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